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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롯데, 일자리 창출 “지지부진”
삼성․LG․현대자동차 제외 10대그룹 부진 … 3년간 7만6000명 증가

참여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 부진은 10대 그룹들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8월6일 자산총액 기준 상위 10개 민간그룹 계열 249사가 제출한 2002-05년 사업․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10대그룹의 전체 종업원 수는 2002년말 45만9000명에서 2005년말 53만5200명으로 7만6200여명 

증가했다.

3년간 한해 평균 2만5000여명 정도 늘어났고 평균적으로 1사당 한해 100명꼴로 증가한데 불과한 셈이다.

특히, 삼성과 LG, 현대자동차그룹을 합친 일자리 증가분이 7만5000명 가까이 차지해 3개 그룹을 빼면 10대 

그룹의 일자리 창출 성적은 매우 부진했다.

시장지배력이 높은 10대 그룹의 일자리 창출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향후 일자리 창출도 돌파구

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은 12만1600명에서 16만7600명으로 참여정부 들어 고용이 4만6000명(37.8%)이 늘어나 인원수와 증가율

에서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에서 3만2200개, 삼성전기에서 37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돼 양사에서 늘어난 일자

리가 그룹 전체 증가분의 80% 가량에 달했으며, 삼성화재, 에스원, 삼성SDI 등도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

삼성 다음으로는 LG그룹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LG그룹은 종업원 수가 7만9809명으로 3년 전에 비

해 1만8809명(30.9%)이 증가했다. LG필립스LCD와 LG전자가 9600여명과 6600여명 등 모두 1만6000여명이 늘

어났고 여기에 LG텔레콤과 파워콤이 가세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일자리 수는 10만4800개에서 11만4800개로 1만개(9.6%) 늘어났는데 해외투자로 국내 일자

리 창출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SK그룹은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사태와 SKC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종업원 수가 18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롯데그룹은 지난 3년간 종업원 수가 2000여명 정도가 증감을 반복하는 패턴 속에서 3년 전에 비해 2100명

(8.0%) 증가에 머물렀다.

GS그룹은 2002년말 1만3900명에서 2005년말 1만5200명으로 1300명(9.4%)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종업원이 

많은 GS리테일, GS칼텍스, GS건설, GS홈쇼핑 가운데 GS건설만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을 뿐 나머지는 

정체 또는 소폭 증가했다.

한화는 대한생명의 종업원 수 감소 등으로 일자리 수가 감소했으나 한화유통의 체인사업부문 영업양도 등

을 감안하면 현상 유지 상황에 가깝다. 

요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의 투자가 확대돼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로부터 거세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출총제 폐지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별개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철저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분석

에 근거한다.

그러나 분석대상 기업 중 일부에서는 먼저 지분을 투자한 후 고용을 늘리는 모습도 발견됐다.

또 기업의 철저한 수익성 중시 경영과 더불어 국내에서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지 못한 정부에도 일

자리 창출 부진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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